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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

갈등 다시 고조되는 

양상

코소보 경찰이 세르비아 정부 관료를 구금함에 따라 세르비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임. 

□ 지난 3월 26일, 코소보 경찰은 세르비아 정부 관료인 마르코 주리치를 구금한 후 추방하였음. 

❍ 마르코 주리치(Marko Djuric) 세르비아 정부 산하 코소보자치구 사무소 대표는 코소보 북부지역에 

있는 미트로비차(Mitrovica)에 방문했다가 코소보 경찰에 체포되었음.

Ÿ 마르코 주리치는 세르비아계 거주 지역의 중심 도시인 미트로비차를 허가 없이 방문했다는 이유

로 코소보 당국에 체포된 뒤 추방당했음. 

Ÿ 마르코 주리치는 코소보 치안부대가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음. 

Ÿ 코소보 경찰은 또한 마르코 주리치를 구금한 것을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 가스를 발사하였

으며 일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음. 

❍ 이로 인해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세르비아계 코소보인들이 분노했음.

Ÿ 지난 3월 27일에 이들은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(Pristina)에서 미트로비차 북부로 접어드는 길목을 

불도저와 트레일러로 막아섰음. 

Ÿ 또한, 코소보 집권 연정에 참여한 세르비아계 정당은 코소보 의회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며 독

자 세력화를 선포했음. 

❍ 한편, 하심 타치(Hashim Thaci) 코소보 대통령은 “코소보 정부가 주리치에게 입국 불허 방침을 내렸는데 

이를 어겼다”며, “법을 어긴 주리치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,”이라고 밝혔음.

❍ 알렉산다르 부치치(Aleksandar Vucic) 세르비아 대통령은 “코소보 경찰의 무력 사용과 주리치의 구금

은 잔혹한 도발과 최악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,”며 코소보 당국을 비난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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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르켈 독일 총리와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세르비아가 코소보 분쟁을 해결해야 EU 가입 허용할 것 강조.

□ 앙겔라 메르켈(Angela Merkel) 독일 총리는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세르비아가 코

소보와의 분쟁을 해결하면 EU 가입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힘. 

❍ 지난 2월 27일, 메르켈 독일 총리는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세르비아의 친유럽 정책과 

유럽연합(EU) 가입 협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음. 

Ÿ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세르비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

다고 밝힘. 

Ÿ 메르켈 총리는 세르비아 정부의 개혁 정책과 부패 척결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면

서 독일은 세르비아의 EU 가입 과정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음.

Ÿ 이에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가 코소보 알바니아계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

코소보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음.

□ 장클로드 융커(Jean-Claude Juncker) EU 집행위원장은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위해서는 코소보와

의 분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힘.

❍ 지난 2월 26일, 융커 집행위원장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(Belgrade)에서 부치치 대통령과 회담한 

후 기자회견에서 지역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나라는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힘. 

Ÿ 융커 집행위원장은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오고 있지만 아직 해

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힘. 

Ÿ 또한, 융커 집행위원장은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하기 전에 사법 개혁을 실시하고 법규를 개선

해야한다고 밝힘.       

Ÿ 그는 EU가 세르비아와 코소보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협상의 

범위는 양국에 달려있다고 밝혔음. 

❍ 한편, 옛 유고 연방에 속했던 국가 가운데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이미 EU에 가입을 하였고 세르

비아와 몬테네그로, 마케도니아는 EU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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